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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유, 법정관리 인가 “다행”
금융기관 대여채무 15% 출자전환 … 제3자 매각도 쉽지 않을 듯

채권단의 반대로 청산위기에 몰렸던 인천정유가 3월25일 법원의 법정관리 인가 결정으로 기사회생했다.

담당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리담보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 대여채무의 1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85%는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이자율 5%)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천정유의 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 또 정리채권은 85%를 출자전환하는 한편, 15%는 4년 거치 6년 분할

상환(이자율 2%)하도록 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인천정유는 인천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

으로서 계속 가동되고 유지될 필요가 있고 청산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연쇄도산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법정관리를 인가키로 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법원의 인천정유 법정관리 인가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량해고 위기에 몰

렸던 인천정유 구성원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국내 석유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천정유가 1999년 현대정유에 인수된 뒤 주유소 판매망은 현대정유로 합병되고 생산시설만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사실상 석유 수입사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천정유 생산물량이 싼

값에 현물로 나오면서 저가공세를 펼치고 있어 시장의 혼탁양상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인천정유의 독자생존이나 제3자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2001년 9월 법정관리 개시

결정 이후 줄곧 제3자 매각이 추진됐으나 부채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 등 부실이 너무 크며, 고도화시설이 없

고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시설, 불편한 원유 수송선 접안시설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인천정유는 매년 189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2002년 1496억원, 2001년 2000억원의 순손실

을 기록했다.

인천정유 관계자는 일단 독자생존보다는 제3자 매각 쪽에 무게를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까지는 북

한 핵 문제와 미국-이라크 전쟁, SK사태 등 여러 가지 불안요인으로 매각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원의 인가 

결정이 내려지고 불안요인이 제거되면  매각에도 힘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일부에서는 지금 당장은 국내 석유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지만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 재개와 통일 이후 

등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인천정유의 생존이 오히려 국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인천정유의 2002년 공장가동률은 29%, 시장점유율은 4.7%에 불과했다.

한편, 인천정유는 1968년 설립된 뒤 ▷1968년 3월 Union Oil과 합작투자 계약 ▷1969년 11월 경인에너지개

발주식회사로 설립등기 ▷1970년 3월 경인에너지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71년 5월 정유공장 가동개시 ▷1983

년 2월 연속 300만시간 무사고 공장운전으로 동자부장관상 수상 ▷1983년 2월 철탑산업훈장 수상 ▷1983년 12

월 유니온오일 철수 ▷1987년 9월 기업공개(자본금 585억5000만원) ▷1988년 9월 제2상압 증류시설 1일 10만

배럴 증설허가 ▷1992년 3월 제2상압 증류시설 1일 10만배럴 및 BTX 생산공장 준공 ▷1993년 3월 아스팔트 

1일 1만배럴 생산 개시 ▷1994년 10월 한화에너지로 상호변경의 길을 걸어왔으며, 1999년 9월 현대정유가 인

수한 뒤 인천정유로 상호를 변경했다.

인천정유는 2001년 8월 부도가 나자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2001년 9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

에 따라 법정관리인의 관리 아래 제3자 매각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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